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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sar of Parashat Vayera: The Test of Faith and the Character of Righteousness 

Parashat Vayera begins with YHWH appearing to 

Abraham and concludes with one of the greatest 

tests of his faith. Between these events, the Torah 

reveals the true character of righteousness through 

hospitality, compassion, justice, humility, and 

obedience. Abraham's greatness was not measured 

simply by his willingness to believe in Elohim, but 

by the way his faith shaped his treatment of others 

and his response to difficult circumstances. Vayera 

teaches that righteousness is not merely a matter 

of religious devotion. It is the daily discipline of 

bringing our thoughts, desires, and actions into 

harmony with the will of YHWH. 

파라샤트 바예라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그의 믿음이 가장 크게 

시험받는 사건 중 하나로 끝납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서 토라는 손님 대접과 자비, 정의와 겸손, 

그리고 순종을 통해 의로운 성품의 참된 모습을 보여 

줍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단순히 엘로힘을 

믿으려는 마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어려운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바예라는 의로움이 단순한 종교적 헌신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생각과 욕망, 행동을 야훼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훈련하는 삶입니다. 

The first lesson of Mussar is found in Abraham's 

hospitality. While sitting at the entrance of his tent 

in the heat of the day, Abraham saw three visitors 

and immediately ran to welcome them (Genesis 

18:1–8). Although he was resting, he placed their 

needs before his own comfort. He offered water, 

food, and a place to rest, treating strangers with 

remarkable generosity. His actions teach that 

kindness, or chesed, is not merely a feeling of 

sympathy. It requires initiative, effort, and a 

willingness to be inconvenienced for the benefit of 

others. True generosity begins when we recognize 

another person's needs and respond without 

waiting to be asked. 

무사르의 첫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에서 

발견됩니다.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 장막 입구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발견하고 즉시 달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창세기 18:1–8). 그는 쉬고 있었지만 

자신의 편안함보다 손님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물과 음식, 쉴 곳을 제공하며 낯선 

사람들을 놀라운 관대함으로 대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친절, 곧 *헤세드(חסד)*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행동하고, 수고하며, 자신의 편안함을 

기꺼이 내려놓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참된 관대함은 

다른 사람이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차려 응답할 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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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ham's concern for others becomes even more 

remarkable when YHWH reveals the coming 

judgment upon Sodom and Gomorrah. Rather than 

remaining silent, Abraham pleads for the innocent 

who might be living among the wicked (Genesis 

18:23–33). He asks whether the righteous should 

perish with the wicked and repeatedly appeals to 

Divine justice. Yet his boldness is accompanied by 

humility, for he acknowledges that he is only dust 

and ashes. This balance reveals an essential 

principle of Mussar: righteousness requires both 

moral courage and humility. We must be willing to 

defend what is right without allowing our 

convictions to become arrogance.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심판을 알려 주셨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아브라함의 관심은 더욱 놀랍게 

드러납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고 악인들 가운데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의인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창세기 

18:23–33).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해야 하는지를 

질문하며 거듭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담대함에는 겸손이 함께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균형은 무사르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 줍니다. 

의로움에는 도덕적 용기와 겸손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지킬 용기가 있어야 하지만, 자신의 

확신이 교만으로 변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The destruction of Sodom reveals the danger of a 

society that has lost its moral conscience. The men 

of the city sought to abuse the visitors who had 

entered Lot's house (Genesis 19:4–9). Their 

behavior demonstrates how deeply a community 

can deteriorate when violence and selfishness 

become accepted. Lot's hesitation to leave the city 

also reveals the difficulty of separating ourselves 

from a familiar environment, even when that 

environment is spiritually destructive. Mussar 

teaches that familiarity does not make something 

righteous. We must be willing to leave behind 

habits, relationships, and influences that 

continually weaken our moral judgment. 

소돔의 멸망은 도덕적 양심을 잃어버린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 줍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롯의 

집에 들어온 방문객들을 해치려 했습니다(창세기 

19:4–9). 그들의 행동은 폭력과 이기심이 용인될 때 

공동체가 얼마나 깊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또한 롯이 그 도시를 떠나는 일을 주저한 

모습은 익숙한 환경이 영적으로 해롭더라도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줍니다. 

무사르는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계속 약화시키는 습관과 관계, 그리고 

영향력에서 벗어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Lot's wife provides another warning. Although she 

was instructed not to look back, she turned toward 

the city and became a pillar of salt (Genesis 19:17, 

26). Her backward glance has often been 

understood as a symbol of attachment to the life 

롯의 아내는 또 다른 경고를 보여 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녀는 그 도시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창세기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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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was leaving behind. This teaches that outward 

departure does not always mean inward 

transformation. A person may physically abandon a 

destructive situation while continuing to cherish 

the desires associated with it. Genuine repentance 

requires more than changing our surroundings; it 

requires changing the direction of our hearts. 

26). 그녀가 뒤를 돌아본 행동은 흔히 자신이 떠나온 

삶에 대한 미련의 상징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어떤 곳을 떠났다고 해서 반드시 

내면까지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해로운 환경을 떠나면서도 

그곳과 연결된 욕망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환경을 바꾸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The birth of Yitzchak introduces the lesson of 

patience and trust. Abraham and Sarah had waited 

many years for the fulfillment of Elohim's promise. 

When Sarah finally gave birth, the seemingly 

impossible became reality (Genesis 21:1–7). Their 

experience reminds us that Divine promises do not 

always unfold according to human expectations. 

Waiting can expose impatience, anxiety, and the 

desire to control circumstances. Yet it can also 

become a means of refining our character. Mussar 

teaches us that patience is not passive resignation 

but the discipline of remaining faithful while 

circumstances remain beyond our control. 

이츠하크의 탄생은 인내와 신뢰에 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엘로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사라가 

아들을 낳았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창세기 21:1–7). 그들의 경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인간의 기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기다림은 조급함과 

불안, 상황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성품을 다듬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사르는 인내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상황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을 때에도 신실함을 

유지하는 훈련이라고 가르칩니다. 

The account of Hagar and Yishmael reveals another 

dimension of Divine compassion. When Hagar and 

her son were sent into the wilderness and their 

water was exhausted, she feared that the child 

would die. Yet Elohim heard the voice of the boy 

and opened Hagar's eyes to see a well of water 

(Genesis 21:14–19). This episode teaches that 

human suffering must never become invisible to 

us. Even when circumstances are complicated by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지닌 또 

다른 측면을 보여 줍니다. 하갈과 아들이 광야로 

보내진 후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가 죽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엘로힘께서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 물이 있는 우물을 보게 

하셨습니다(창세기 21:14–19).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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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 and painful decisions, compassion remains 

a moral obligation.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suffering of others is an essential part of 

developing a righteous character. 

고통을 결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갈등과 고통스러운 

결정으로 상황이 복잡해질 때에도 자비는 여전히 

도덕적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의로운 성품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The greatest test of Abraham's faith comes in the 

account of the Akedah, the binding of Yitzchak 

(Genesis 22:1–19). Abraham was commanded to 

offer the son through whom the covenant 

promises were to continue. The command 

confronted him with a profound conflict between 

what he understood and what he was being asked 

to do. Yet Abraham responded with obedience, 

trusting Elohim even when he could not 

understand the outcome. At the decisive moment, 

the angel of YHWH stopped him, and a ram was 

provided in Yitzchak's place. The account is not an 

endorsement of human sacrifice; rather, it 

emphasizes Abraham's tested faith and Elohim's 

intervention to preserve Yitzchak's life.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크게 시험받는 사건은 

이츠하크를 결박하는 아케다 이야기에서 

나타납니다(창세기 22:1–19). 아브라함은 언약의 

약속이 이어질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그가 이해하고 있던 것과 

자신에게 요구된 것 사이에 깊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엘로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야훼의 천사가 그를 

멈추게 했고, 이츠하크를 대신할 숫양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제사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시험받은 믿음과 

이츠하크의 생명을 보존하신 엘로힘의 개입을 

강조합니다. 

The Akedah teaches that faith is tested most 

deeply when obedience becomes difficult. It is easy 

to speak of trust when circumstances are 

favorable, but genuine trust is revealed when our 

expectations are challenged. Nevertheless, the 

lesson must be understood carefully: Abraham's 

unique test does not give anyone permission to 

harm others in the name of religious devotion. The 

moral lesson is that faithfulness requires humility, 

self-examination, and the willingness to surrender 

아케다는 순종이 어려워질 때 믿음이 가장 깊이 

시험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상황이 좋을 때 

신뢰를 말하는 것은 쉽지만, 진정한 신뢰는 우리의 

기대가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신중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특별한 시험이 종교적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허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Parashat Vayera                                                                       Page | 5  
 

selfish desires rather than use religion to justify 

them. True reverence for YHWH should deepen our 

commitment to righteousness and the protection 

of life. 

사건의 도덕적 교훈은 신실함이 겸손과 자기 성찰,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하는 

대신 그러한 욕망을 내려놓으려는 자세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야훼를 향한 참된 경외심은 의로움과 생명 

보호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더욱 깊게 해야 합니다. 

Core Mussar: Faith That Becomes Righteous Action /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The central message of Parashat Vayera is that genuine 

faith must become visible through righteous character. 

Abraham's hospitality teaches us to practice kindness 

without waiting for recognition. His intercession for 

Sodom reminds us to defend justice with both courage 

and humility. Lot's experience warns us against 

becoming attached to environments that weaken our 

moral judgment, while the birth of Yitzchak teaches 

patience and trust. Hagar's suffering calls us to 

compassion, and the Akedah reminds us that 

faithfulness requires humility and obedience even 

when the path ahead is difficult. 

파라샤트 바예라의 중심 메시지는 진정한 믿음이 

의로운 성품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은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친절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소돔을 위한 

그의 간구는 용기와 겸손으로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롯의 경험은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약화시키는 환경에 집착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츠하크의 탄생은 인내와 

신뢰를 가르쳐 줍니다. 하갈의 고통은 우리에게 

자비를 요구하고, 아케다는 앞길이 어려울 때에도 

신실함에는 겸손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Ultimately, Mussar teaches that righteousness is not 

measured by the intensity of our religious feelings but 

by the consistency of our moral conduct. A person may 

speak passionately about faith while neglecting 

kindness, justice, and compassion. Abraham's example 

challenges us to bring these qualities together. Our 

devotion to Elohim should make us more generous 

toward strangers, more sensitive to suffering, more 

courageous in defending justice, and more humble in 

examining our own hearts. 

궁극적으로 무사르는 의로움이 종교적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도덕적 행동의 일관성으로 

평가된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면서도 친절과 정의, 자비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러한 

덕목들을 하나로 결합하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엘로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은 낯선 

사람들에게 더욱 관대하게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욱 민감하게 하며, 정의를 지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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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용감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데 더욱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The deepest lesson of Vayera is this: Faith is not proven 

merely by what we are willing to sacrifice, but also by 

what we are willing to give, whom we are willing to 

defend, and how faithfully we treat those placed in our 

path. The person who truly walks with Elohim does not 

separate devotion from compassion, or obedience 

from righteousness. True faith transforms the heart 

and allows the goodness of YHWH to become visible 

through everyday actions. 

바예라가 가르치는 가장 깊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꺼이 

나누고, 누구를 위해 나서며, 우리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대하는가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엘로힘과 동행하는 사람은 

헌신과 자비를 분리하지 않으며, 순종과 의로움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일상의 행동을 통해 야훼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합니다. 

 


